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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? A은(는) 무엇? 87p
 “(A)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한결같은 상태로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이들이 지혜를 사랑하는 

사람(철학자)들인 반면, 그것은 파악하지 못하면서 잡다하고 변화무쌍한 것들 속에서 헤매는 이들은 

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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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? 88p

만일, 우리의 사고(思考)하는 능력이 모든 인류에 공통된 것이라면,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성도 모든 

인류에 공통된다. 이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지시해 주는 이성의 법

칙도 보편적이다.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같은 시민이자 동료이다. 나아가 이 세계는 하나의 국가라고 

볼 수 있으며, 모든 인류는 정치적 공동체라 할 수 있다. 결국 세계가 한 국가라는 생각은 우리 이

성에서 나오는 것이며, 우리가 지켜야 할 법도 역시 그것에서 비롯된 것이다. 만약 그렇지 않다면, 

이러한 능력은 대체 어디서 나왔겠는가? …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은 우리 이성에서 나온 것임에 분

명하다. 왜냐하면 무(無)는 무일 뿐, 무에서 아무 것도 생겨날 수 없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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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, B는 각각 누구? 91p

A : 탁월함[德]이 영혼 속에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이고 필연적으로 유익하다면, 그것은 앎이어야 

한다. 왜냐하면 영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유익하지도 유해하지도 않지만, 앎이 더해지

느냐 무지가 더해지느냐에 따라 유익하게도 유해하게도 되기 때문이다.

B : 자발적으로 행한다는 점에서 탁월성[德]도 자발적인 것이며 악덕(惡德)도 탁월성에 못지않게 

자발적인 것이다. 나쁜 사람에게도, 설령 그가 행위의 목적에 대한 생각이 없이 행동했다고 하더라

도, 그의 행위에 있어서는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다. 그러므로 탁월성이 자

발적인 것이라면, 악덕 또한 자발적인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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